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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敏達, 用明,崇峻 
 
敏達天皇 卽位前紀 渟中倉太珠天
皇 天國排開廣庭天皇第二子也 母
曰 石姬皇后 石姬皇后 武小廣國押
盾天皇女也 天皇不信佛法 而愛文
史 下133 
 
敏達天皇 元年夏四月 ... 宮于百濟
大井 以物部弓削守屋大連爲大連如
故 以蘇我馬子宿禰爲大臣 五月 ... 
高麗使人 ... 天皇 執高麗表䟽 授
於大臣 召聚諸史 令讀解之 是時 
諸史 於三日內 皆不能讀 爰有船史
祖王辰爾 能奉讀釋 由是 天皇與大
臣俱爲讚美曰 勤乎辰爾 懿哉辰爾 
汝若不愛於學 誰能讀解 宜從今始 
近侍殿中 旣而 詔東西諸史曰 汝等
所習之業 何故不就 汝等雖衆 不及
辰爾 又高麗上表䟽 書于烏羽 字隨
羽黑 旣無識者 辰爾乃蒸羽於飯氣 
以帛印羽 悉寫其字 朝庭悉異之 下
133-135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
五 威德王 十九年 遣使入齊朝貢 
三下72 
 
<주14-1>  

574년 겨울 10월, 우마꼬 대신을 키

비로 보내, 시라위의 미야케와 타베 

(田部)를 확장 시켰다. 우마꼬는 타베 

구성원들의 명부를 만들어, 시라위의 

후비토 이츠에게 주었다. 또 왕진이의 

동생에게, 쯔 후비토 라는 카바네 직

위를 주었다. 

14. 불법을 믿고, 신도를 존중하고 

(572-592) 
 

 

(1) 왕인의 후손 왕진이 

 

[16대 왕] 비다쓰는, [15대] 킨메이 왕과 [14대 센카 

왕의 딸이며 킨메이의 조카인) 이시 왕후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비다쓰 왕은 불법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572년 4월, 그는 왕위에 오르자 (오늘날의 나라현 북 카즈라

키 군 廣陵町 百濟에 해당하는) 야마토 땅의 쿠다라 오호위

(百濟 大井)라는 곳에 왕궁을 지었다. 모노노베 씨족의 유게 

모리야 대련을 전과 마찬가지로 대련으로 삼고, 소가 씨족의 

우마꼬를 대신으로 삼았다. 당시 우마꼬의 카바네는 스쿠네 

이었다. 

572년 5월, 비다쓰 왕은 고구려 평원왕이 보낸 사신이 가지

고 온 서신을 우마꼬 대신에게 주면서, 모든 후비토 (史)들을 

불러 모아, 그 서신을 읽고 해석을 해 보도록 하라고 명령했

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읽지를 못했다. 그때, 

유독 후네 후비토(船史)의 시조인 왕진이 만이 그 서신을 읽

고, 뜻을 해석할 수 있었다. 왕은 왕진이를 칭찬 했다: “너

마저 배우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누가 이 서신을 읽고 

해석 할 수 있었으랴? 너는 이제부터 대궐에서 나를 가까이 

모셔라.” 왕은 동과 서의 모든 후비토들 에게 말 했다: “너

희들이 익혔다는 본업이 모두 허사로구나. 너희들은 수가 그

렇게 많은데, 왕진이 한 명에도 이르지 못하는구나.”<주14-1> 

고구려 사신이 가지고 온 서신에는 까마귀 깃털에 

글을 쓴 것도 있었다. 그런데 깃털이 검정 색이라 글자를 읽

을 수 가 없었다. 왕진이는 그 깃털을, 밥 지을 때 나오는 수

증기에 쪼인 다음, 비단에 글자를 찍어내서 읽었다. 조정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놀랄 뿐이었다. 속일본기 기록에 의하면, 

왕진이는 왕인의 후손이다. 

삼국사기를 본다. 백제 위덕왕은 572년에 사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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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보내 조공을 하였다.  

575년 여름 4월, 신라, 임나, 백제에 각각 사신을 

보냈다. 그 해, 점쟁이에게 명해 왕자들의 집터를 보라고 했

더니, 길하다는 점괘가 나왔다. 오늘날의 나라현 사쿠라이 시

에 해당하는, 오사타(譯語田)에 왕궁을 지었다.  

 

 

(2) 오호와케 왕(大別王)의 백제 파견 

 

576년, 히로 왕후가 죽자, 비다쓰 왕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카시키야를 왕후로 삼았다. 그녀가 후에 [19대] 스

이코 여왕이 된다. 그녀의 낳은 맏딸은 (그녀의 친 오라버니

인 17대 요오메이 왕의 아들) 쇼오토쿠 타이시 에게 시집을 

가고, 네 번째 딸은 [20대] 죠메이 왕에게 시집을 간다. 성덕

태자는 스이코 여왕의 조카인 동시에 사위인 것이다. 야마토 

왕실의 근친결혼 관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에 달했던 것 

같다.  

577년 2월, 두 개의 베를 설치했다. 5월, 오호와케 

(大別) 왕을 파견해 백제국의 재(宰)로 했다. 일본서기는 왕

(王)이라는 한자를 “오호 키미(大君?)”라고 읽었다. 

일본서기는, 왕의 사람(王人)이 명을 받고 삼한[백

제, 신라, 가야]에 사신으로 가게 되면, 스스로 재라 부른다

고 주석을 달았다. “사신”이라고 불러야 할 것을, 한국의 

“재”가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옛날 제도를 말하는 것 

같다고, 일본서기는 덧붙여 말했다.  

577년 11월, 백제왕은 오호와케 왕 등 야마토로 귀

환하는 사신들 편에,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경문과 이를 해

설하는 글 몇 권, 또 계율의 사범인 고승, 선종(禪宗)의 법리

에 통달한 법사, 비구니, 주금사(呪禁師), 불상을 만드는 기

술자, 절을 짓는 건축 기술자, 등 6인을 보냈다. 이들은 곧 

나니하의 오호와케 왕사(大別王寺)에 배치되었다. 

일본서기는 별(別)이라는 한자를 “와케”라고 읽는

다. 이제부터 무라야마 와 밀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 한

다. 와케 라는 어휘는 그 어원이, 군주 혹은 봉건 영주를 뜻

敏達天皇 三年冬十月 遣蘇我馬子
大臣於吉備國 增益白猪屯倉與田部 
卽以田部名籍 授于白猪史膽津 ... 
詔船史王辰爾弟牛 賜姓爲津史 下
137-139 
 
敏達天皇 四年 夏四月 遣吉士金子 
使於新羅 吉使木蓮子使於任那 吉
士譯語彦使於百濟 六月 新羅遣使
進調...幷進多多羅 須奈羅 和陀 發
鬼 四邑之調 是歲 命卜者 占海部
王家地與絲井王家地 卜便襲吉 遂
營宮於譯語田 是謂幸玉宮 冬十一
月 皇后廣姬薨 下139 
 
敏達天皇 五年 春三月 有司請立皇
后 詔立豐御食炊屋姬尊爲皇后 是
生二男五女其一曰菟道貝鮹皇女 是
嫁於東宮聖德...其六曰田眼皇女 是
嫁於息長足日廣額天皇 下139-141 
 
 
敏達天皇 六年 春二月 詔置日祀部 
私部 夏五月 遣大別王與小黑吉士 
宰於百濟國 王人奉命 爲使三韓 自
稱爲宰 言宰於韓 蓋古之典乎 如今
言使也 餘皆傚此 大別王未詳所出
也 冬十一月 百濟國王 付還使大別
王等 獻經論若干卷 幷律師 禪師 
比丘尼 呪禁師造佛工 造寺工 六人 
遂安置於難波大別王寺...十年 春潤
二月 蝦夷數千 寇於邊境... 下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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稻荷山古墳鐵劒金象嵌銘 
 
(表)辛亥年七月中記 乎獲居臣祖上 
名意富比跪 其兒多加利足尼 其兒
名弓己加利獲居 其兒名多加披次獲
居 其兒名沙鬼獲居 其兒名半弓比 
 
(裏)其兒名加差披余 其兒名乎獲居 
臣世世爲杖刀人 首奉事來至今 獲
加多支鹵大王寺在斯鬼宮時 吾左治
天下 令作此百練利刀記吾奉事根原
也 
 
船山古墳出土太刀 (治)天下獲...鹵
大王世奉爲(事)典曹人名(無)利工 
八月中用大鑄釜幷四尺.刀八十練六
十.三寸..刀 服此刀者長壽子孫洋洋
得.思也不失其所統作刀者名伊太.書
者張安也 
 

 

 

 

 

 

 

 

 

 

 

 

 

 

 

 

 

 

 

 

 

하는, 터어키어의 벡, 몽골어의 베기, 만주어의 베일레 등에 

있다고 생각한다. (Murayama and Miller, 1979) 이제 오호와

케(大別) 왕의 옛 선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유물이 있다. 

관동의 사이타마(崎玉) 현에 위치한 이나리야마(稻荷

山) 고분에서 1968년에 출토된 칼에는, 115개의 한자가 칼날 

양면에 금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이 1978년에 밝혀졌다. “백

제식 말”로 적은 명문의 내용은: “신해년[471년] 7월중에 

적는다(七月中記). 워와케(乎獲居) 오미(臣)의 옛 선조의 이

름 오호히꼬(意富比跪); 그의 자식의 이름 ...., 그의 자식 이

름 ....와케, ...와케, ...와케, ... ...., 그 자식 이름 워와케 오

미. 우리는 오늘날까지 대대로 칼잡이(杖刀人)의 우두머리

(首)로 봉사해 왔다. 나는 와카타 기로대왕(獲加多 支鹵大王)

의 조정이 사귀궁에 있을 때, 천하의 통치를 보좌했었다. 이

제 백 번을 두들겨서 날카롭게 한 칼(百練利刀)을 만들게 하

여, 나의 봉사의 근원을 기록한다.”  

여기서 “ 가지지, 혹은 가를지(支) ” 라는 글자는 

“기” 또는 “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로대왕은 개

로(蓋鹵)대왕(455-475년)을 지칭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일

찍이 461년에 도래한 곤지는 개로왕의 동생이다.) 와카타 기

로대왕 이라는 표현은 1873년에 북 큐우슈우 쿠마모토 현의 

후나야마(船山) 고분에서 출토된 칼의 명문에서도 나온다(△

天下 獲△△△鹵大王世 奉爲...). 일본열도의 동과 서에서 동

일한 인물을 지칭하는 유물이 나타난 것이다. 

일본서기 신공황후 섭정62년 조에 인용된 백제기(百

濟記)에는 소쯔“히꼬”(襲津彦)가 사지“비궤”(沙至比跪)로 

쓰여져 있다. 일본서기 케이타이 7년 조에 인용된 백제본기

에는, “오”시야마(押山)가 “의”사이마(意斯移麻)로 쓰여

져 있다. 의(意)라는 글자는 오”를 나타내는 것이다. 고사기

에서 의부(意富)는 오호(大)를 표시한다.  

“신해년 7월”과 “기(記)”라는 글자 사이에, 처격

(處格) 어미(語尾)로, “중(中)”이라는 글자를 삽입하는 것

은, 한국의 4세기 중엽이후의 비문들에서 전형적으로 쓰여지

는 방식이다. (이기문, 1972: 48-49 참조)  

와케(獲居)에서 “케”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 거(居)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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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본서기 킨메이 6년 조에, 백제가 

(545년에) 불상을 만들어 보내줄 때, 원문(願文)에 삽입한 미

야“케”(彌移居)라는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한자의 거(居)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이다.  

무라야마 와 밀러 교수는, 115개의 한자로 된 이나

리야마 칼 명문에 (분명히 중국어가 아니며) 고대 백제어가 

틀림없는, 46개의 음절을 표시하는 (표음문자로 사용된) 22개

의 상이한 한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아주 서툰 필체

를 가지고 “백제식 말”을 그대로 명문으로 새긴 사람이나, 

칼의 임자, 그리고 이 칼이 출토된 고분에 묻힌 사람의 기원

이 모두 백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를 본다. 577년 7월, 백제 위덕왕은 사신을 

진(陳)나라에 보내 조공을 하였다. 11월에는 우문 부족의 주

(周)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578년에도 주나라에 사신을 보냈

다. 백제가 중국의 남조 국가들뿐만 아니라 북조 국가들과도 

통교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578년, 우지 공주로 하여금 이세에서 마쓰리(祠)를 

시중들게 했다. 그러나 그녀가 이케헤 왕자와 정을 통한 것

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해임이 되었다.  

579년, 신라는 지질정 나말과 함께 불상을 보냈다. 

581년, 에미시 수천 명이 변경을 침범했으나 곧 평

정되었다.  

삼국사기를 본다. 581년, 백제 위덕왕이 수나라

(581-619년)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니, 수의 고조가 조서

를 내려 위덕왕을 상개부 의동삼사 대방군 공으로 삼았다.  

 

 

(3) 달솔 일라 

 

583년, 비다쓰 왕은 당시 백제에 살고 있던 달솔 일

라가 현명하고 용감하다는 말을 듣고, 그와 함께 가야를 부

흥하기 위한 계책을 세우기 위해, (키 땅의 국조) 오시카쓰 

와 (키비 땅의 아마베 아타히) 하시마를 백제에 보내 일라를 

데려오도록 했다. 달솔 일라는 일찍이 센쿠와왕 때에 바다건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
五 威德王 二十四年 秋七月 遣使
入陳朝貢...十一月 遣使入于文周朝
貢 二十五年 遣使入于文周朝貢 三
72 
 
敏達天皇 七年 春三月 以菟道皇女 
侍伊勢祠 卽姦池邊皇子 事顯而解 
下141 
 
敏達天皇 八年 冬十月 新羅遣枳叱
政奈末進調 幷送佛像 下141 
 
敏達天皇 十年 春潤二月 蝦夷數千 
寇於邊境 由是 召其魁帥綾糟等 ... 
綾糟等懼然恐懼...事奉天闕 下141-

143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
五 威德王 二十八年 王遣使入隋朝
貢 隋高祖詔拜王 爲上開府儀同三
司帶方郡公 三72 
 
敏達天皇 十二年 秋七月 詔曰 屬
我先考天皇之世 新羅滅內官家之國 
先考天皇 謀復任那 不果而崩 不成
其志 是以 朕當奉助神謀 復興任那 
今在百濟火葦北國造阿利斯登子達
率日羅 賢而有勇 故朕欲與其人相
計 乃遣紀國造押勝與吉備海部直羽
嶋 喚於百濟 冬十月 紀國造押勝等 
還自百濟復命於朝曰 百濟國主 奉
惜日羅 不肯聽上 是歲 復遣吉備海
部直羽嶋 召日羅於百濟 羽嶋旣之
百濟 欲先私見日羅 獨自向家門底 
俄而有家裏來韓婦 用韓語言 以汝
之根 入我根內 卽入家去 羽嶋便覺
其意 隨後而入 於是日羅迎來 把手
使坐於座 密告之曰 僕竊聞之 百濟
國主 奉疑天朝 奉遣臣後 留而弗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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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以 奉惜不肯奉進 宜宣勅時 現嚴
猛色 催急召焉 羽嶋乃依其計 而召
日羅 於是 百濟國主 怖畏天朝 不
敢違勅 奉遣以日羅恩率德爾余怒奇
奴知參官柁師德率次干德水手等 若
干人 日羅等行到吉備兒嶋屯倉 朝
庭遣大伴糠手子連 而慰勞焉 復遣
大夫等於難波館 使訪日羅 是時 日
羅... 又奏言 百濟人謀言 有船三百 
欲請筑紫 若其實請 宜陽賜予 然則
百濟 欲新造國 必先以女人小子載
船而至 國家 望於此時 壹伎對馬 
多置伏兵 候至而殺 莫翻被詐 每於
要害之所 堅築壘塞矣 於是 恩率參
官 臨罷國時 舊本 以恩率爲一人 
以參官爲一人也 ... 德而等晝夜相
計 將欲殺 時日羅 ... 言畢而死 乃
以妻子 居于石川百濟村 水手等居
于石川大伴村 收縛德爾等 置於下
百濟河田村 ... 悉召日羅眷屬 賜德
爾等 任情決罪 ... 受而皆殺 ... 以
日羅移葬於葦北 下143-147 
 
 
 
 
 
 
 
 
 
 
 
 
 
 
 
 
 
 

너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히 땅의 아시키타 의 국조) 오사카

베 아리사등의 아들이다. 그러나 백제왕은 일라를 너무 아끼

기 때문에 돌려 보내주려 하지 않았다.  

비다츠 왕은, 일라를 데려오기 위해, 하시마를 또 다

시 파견했다. 하시마는 백제에 도착하자, 일라 본인을, 자기 

자신이 직접 먼저 만나보려고, 그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

리자 집안으로부터 한부(韓婦)가 나와 한어(韓語)를 사용해 

“당신 뿌리를 내 뿌리 속에 넣어라”고 말하고, 곧 집안으

로 들어가 버렸다. 하시마는 금방 그 뜻을 알아차리고, 그녀

의 뒤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일라가 마중을 나왔다. 그는 하시마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히고, 은밀히 말 했다: “내가 전해들은 바로

는, 나를 귀국시키면 야마토 조정이 다시 돌려보내 주지 않

을 것이라고 백제 국왕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보내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요. 그러니 비다쓰 왕의 말씀을 전할 때, 정색

을 하고서 아주 시급하게 보내 달라 하시요.”  

당시 위덕왕은 비다쓰 왕의 거듭된 요청을 거절하기

가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일라를 보내주었다. 백제는 일라와 

함께, 은솔 덕이, 참관, 배의 키를 조종하는 사람, 배 사공 

등, 약간의 사람들을 보냈다. 얼마 후 일라는 은솔 덕이와 참

관의 손에 살해되었다.  

일라의 처자는 이시카하 의 쿠다라 마을(百濟村)에 

거처하게 되었다. 덕이 등은 아래쪽 쿠다라의 카하타 마을에 

가두어 놓았었는데, 후에, 복수를 하려는 일라 일족들에 의

해, 덕이 일행이 모두 살해되었다. 일라의 시신은, 자기 부친

의 출신지인 아시키타에 옮겨져 매장되었다. 일본서기에 기

록되지 않은, 말 못할 사연들이 많았던 것 같다.  

여기서, 한부(韓婦)가 나와서 (좀 점잔은 말 같지는 

않지만) 한어(韓語)를 사용해 “당신의 뿌리를 내 뿌리 속에 

넣어라”고 말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주서 

(周書)에 의하면, 백제 지배층은 왕을 어라하(於羅瑕)라 부르

고 피지배층은 건길지(鞬吉支)라고 불렀다. 따라서, 부여-고

구려 계통의 언어와 삼한(마한) 계통의 언어 사이에는 표현

의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어(韓語)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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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부여-고구려 계통 언어에 대비시킨 마한의 언어인 

것 같다. 물론 백제어와 (진한의 후예인) 신라어도 아주 가까

운 친족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백제의 지배층 말과 피지배

층 (마한)말사이의 차이라는 것 역시 의사소통 자체를 저해

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기문, 1972: 36-37 참조)  

 

 

(4) 불법을 믿고, 신도를 존중하고  

 

584년, 백제로부터 돌아온 카후카 씨족의 (성명 미

상) 오미는, 미륵 석상을 한 개 가지고 왔었다. 사헤키 씨족

의 (성명 미상) 무라지도 불상을 한 개 가지고 왔다. 이 두 

개의 불상을 구해서 얻은 소가 씨족의 우마꼬는, (유우랴쿠 

때 백제에서 건너온 이마키 아야 씨족의 후손인) 쿠라쓰쿠리

(鞍部)의 스구리(村主) 시바타치토 와 (야마토 아야 씨족 계

열인 이케베 씨족의 아타히) 히타를 온 사방에 보내, 불교 수

행자를 찾아오게 했다.  

하지만 시바타치토 와 히타는, 아무 데서도 수행자

를 찾을 수가 없었고, 단지 하리마 땅에서 고려혜편 이라는 

이름의 환속한 승려 한사람을 구하였다. 우마꼬 대신은 그를 

스승으로 삼고, 시바타치토 의 11살 난 딸 시마를 출가시켜, 

젠신 아마(尼)라 불렀다. 또 젠신 아마의 제자로, 2명을 출가 

시켰다. 그 중 한 명은 아야히토(漢人) 야보의 딸 토요메 이

었는데, 젠자우 아마 라고 불렀다. 다른 한 명은 니시코리(錦

織) 쯔후의 딸 이시메 인데, 에젠 아마 라고 불렀다.  

우마꼬는 홀로 불법에 귀의하여, 이들 세 명의 여승

들을 받들어 모셨다. 우마꼬는 히타 와 시바타치토 에게 부

탁해서, 세 명의 여승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공양케 했다. 뿐

만 아니라, 자기 집 동쪽에 불전을 차려놓고, 미륵 석상을 안

치하였다. 우마꼬는 이 세 명의 여승들에게 청하여 대 법회

를 열도록 했다.  

시바타치토는 불사리를 얻어 재 밥상에 올려놓았다. 

재를 지낸 후, 이 사리를 우마꼬 에게 헌상 했다. 우마꼬는 

사리를 시험해 볼 생각으로, 철판 위에 올려놓고 쇠망치로 

敏達天皇 十二年 秋九月 從百濟來
鹿深臣 闕名字 有彌勒石像一軀 佐
伯連 闕名字 有佛像一軀 是歲 蘇
我馬子宿禰 請其佛像二軀 乃遣鞍
部村主司馬達等池邊直氷田 使於四
方 訪覓修行者 於是 唯於播磨國 
得僧還俗者 名高麗惠便 大臣乃以
爲師 令度司馬達等女嶋 曰善信尼 
年十一歲 又度善信尼弟子二人 其
一 漢人夜菩之女豐女 名曰禪藏尼 
其二 錦織壺之女石女 名曰惠善尼 
壺 此云都符 馬子獨依佛法 崇敬三
尼 乃以三尼 付氷田直與達等 令供
衣食 經營佛殿於宅東方 安置彌勒
石像 屈請三尼 大會設齋 此時 達
等得佛舍利於齋食上 卽以舍利 獻
於馬子宿禰 馬子宿禰 試以舍利 置
鐵質中 振鐵鎚打其質與鎚 悉被摧
壞 而舍利不可摧毁 又投舍利於水 
舍利隨心所願浮沈於水 由是 馬子
宿禰池邊氷田司馬達等 深信佛法 
修行不懈 馬子宿禰 亦於石川宅 修
治佛殿 佛法之初 自玆而作 下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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敏達天皇 十四年 春二月 蘇我大臣
馬子宿禰 起塔於大野丘北 大會設
齋 卽以達等前所獲舍利 藏塔柱
頭 ... 蘇我大臣患疾 問於卜者 卜
者對言 崇於父時所祭佛神之心也 
大臣卽遣子弟 奏其占狀 詔曰 宜依
卜者之言 祭祠父神 大臣奉詔 禮拜
石像 乞延壽命 是是 國行疫疾 民
死者衆 三月 物部弓削守屋大連 與
中臣勝海大夫 奏曰 何故不肯用臣
言 自考天皇 及於陛下 疫疾流行 
國民可絶 豈非專由蘇我臣之興行佛
法歟 詔曰 灼然 宜斷佛法 ... 物部
弓削守屋大連 自詣於寺 踞坐胡床 
斫倒其塔 縱火燔之 幷燒佛像與佛
殿 旣而取所燒餘佛像 令棄難波堀
江 是日 無雲風雨 大連被雨衣 訶
責馬子宿禰 與從行法侶 令生毁辱
之心 乃遣佐伯造御室 喚馬子宿禰
所供善信等尼 由是 馬子宿禰 不敢
違命 惻愴啼泣 喚出尼等 付於御室 
有司便奪尼等三衣 禁錮 楚撻海石
榴市亭 天皇思建任那 差坂田耳子
王爲使 屬此之時 天皇與大連 卒患
於瘡 故不果遣 詔橘豐日皇子曰 不
可違背考天皇勅 可勤修乎任那之政
也 又發瘡死者 充盈於國 其患瘡者
言 身如被燒被打被摧 啼泣而死. 
老少竊相語曰 是燒佛像之罪矣 夏
六月 馬子宿禰奏曰 臣之疾病 至今
未愈 不蒙三寶之力 難可救治 於是 
詔馬子宿禰曰 汝可獨行佛法 宜斷
餘人 乃以三尼 還付馬子宿禰 馬子
宿禰 受而歡悅 嘆未曾有 頂禮三尼 
新營精舍 迎入供養 或本云 物部弓
削守屋大連 大三輪逆君 中臣磐余
連 俱謀滅佛法 欲燒寺塔 幷棄佛像 
馬子宿禰 諍而不從 秋八月 天皇病
彌留 崩于大殿 是時 起殯宮於廣瀨 
馬子宿禰大臣 佩刀而誄 物部弓削

내리쳤다. 그러자 쇠망치는 산산조각이 나고, 사리는 멀쩡했

다. 우마꼬, 히타, 시바타치토 등은 불법을 깊이 믿고, 끊임

없이 수행을 했다. 우마꼬는 이시카하 저택에 또 불전을 지

었다. 이로부터 야마토 땅에 불법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585년 2월, 우마꼬 대신은 오호노 언덕 북쪽에 탑을 

세우고, 대법회를 열었다. 시바타치토가 얻어 온 사리를 탑의 

꼭대기에 넣어두었다. 그 달 말, 우마꼬는 병이 들었다. 점술

사한테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부친 때에 모셨던 불신의 뜻

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신은 자제를 보내, 

왕께 그 점술사가 말한 내용을 전했다. 왕은 조서를 내려 

“부친의 불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명했다. 대신은 분부

대로 석상에 예배하면서, 수명의 연장을 빌었다.  

당시, 나라안에 질병이 돌아 죽는 사람이 많았다. 모

노노베 씨족의 유게모리야 대련과 나카토미 씨족의 카쓰미 

마헤쓰키미(大夫)는 상소를 했다: “어째서 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선왕 때부터 지금까지, 질병이 유행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오로

지 소가 대신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소를 듣

고, 왕은 불법을 믿지 못하도록 명했다.  

585년 3월 30일, 유게모리야 대련은 직접 우마꼬가 

지은 절에 가서, 의자에 걸터앉아, 사람들을 시켜 목탑을 잘

라서 엎어놓고 불태워 버리도록 했다. 불상과 불전도 태워버

렸다. 타다 남은 불상은 가져다가 나니하의 호리 강에 던져

버렸다. 그 날, 하늘에 구름도 없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

쳤다. 대련은 비옷을 입어야했다.  

대련은 우마꼬와 그를 따라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꾸짖으며 모욕을 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 우마꼬가 

공양하던 세 여승을 데리고 오게 했다. 우마꼬는 감히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울면서, 여승들을 불러 그

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들은 여승들의 옷을 벗겨 잡아 가두고 

매질을 했다.  

그때, 비다츠 왕과 대련은 창병이 들었다. 나라안은 

창병으로 죽는 사람으로 넘쳤다. 창병에 걸리면, 몸이 타는 

것 같고, 두들겨 맞아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며 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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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다가 죽었다. 남녀노소가 몰래 서로 말 했다: “이것은 불

상을 태워버린 죄 때문이 아닌가?” 

585년 6월, 우마꼬는 왕께 아뢰었다: “ 신의 병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불법의 힘을 빌리지 않으

면 구원받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우마꼬 에게 말 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혼자서 불법을 섬

겨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말도록 해라.” 그리

고서는 세 여승을 되돌려 주었다. 우마꼬는 세 여승들에게 

절을 하고, 그녀들의 불운을 슬퍼하면서도, 새삼 환희에 젖어 

그녀들을 받아들였다. 새로이 사원을 짓고 그녀들을 공양했

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모노노베 씨족의) 유게모리야 

대련, (오호미와 씨족의) 사카후 키미, (나카토미 씨족의) 이

하레 무라지 등이 함께 불법을 없애버릴 모의를 한 다음, 사

탑을 불태우고 불상을 내다 버리려 했는데, 우마꼬가 이 음

모에 반대를 하고 따르지 않았다 한다.  

그 해 8월, 왕의 병환이 깊어져 드디어는 대전에서 

돌아갔다. 빈소에서, 우마꼬는 칼을 허리에 차고 조사를 읽었

다. 모리야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꼴이 마치 참새가 화살

에 꿰어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빈정댔다. 다음에는 모리야

가 손발을 떨면서 조사를 읽었다. 그러자 우마꼬는 빈정대며 

말 했다: “그놈의 떠는 손발에 방울을 달아매야 하겠구나.” 

이 두 대신은 점점 더 상대방에 대해 원한을 품게 되었다.  

이복형 비다쓰 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요오메이

(585-587년)왕은 킨메이 왕의 넷째 아들이었다. 왕은 불법

을 믿으면서도, 신도를 존중했다(信佛法 尊神道). 일본 사회

에서 불교와 신도가 공존 공영하는 전통이 세워진 것이다. 

당시부터 60여 년 전의 신라 경우를 본다. 우선 삼

국유사의 이차돈 편을 보자. 신라 법흥왕 14년(527년), 소신

(小臣) 이차돈이 불법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니, 그 해가 

바로 천축의 달마대사가 중국 남경에 도착을 한 때다. 바로 

같은 해에, 낭지 법사 또한 령취산에 자리를 잡고 법장 (法

場)을 열었으니, 위대한 종교가 흥하고 쇠함에 있어, 반드시 

멀고 가까운 곳에서 동시에 서로 감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守屋大連 听然而咲曰 如中獵箭之
雀鳥焉 次弓削守屋大連 手脚搖震
而誄 馬子宿禰大臣咲曰 可懸鈴矣 
由是 二臣微生怨恨 三輪君逆 使隼
人相距於殯庭 穴穗部皇子 欲取天
下 發憤稱曰 何故事死王之庭 弗事
生王之所也 下149-153 
 

用明天皇 卽位前紀 橘豐日天皇 天
國排開廣庭天皇第四子也 母曰堅鹽
媛 天皇信佛法尊神道 下155 
 
三國遺事 卷第三 原宗興法 猒觸滅
身 新羅本記 法興大王卽位十四年 
小臣異次頓爲法滅身 卽蕭梁普通八
年丁未 西竺達摩來金陵之歲也 是
年朗智法師 亦始住靈鷲山開法 則
大敎興衰 必遠近相感一時 於此可
信 遺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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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十五年 肇行佛法 初訥祇王
時 沙門墨胡子 自高句麗 至一善郡 
郡人毛禮 於家中 作窟室安置 ... 
至毗處王時 有阿道和尙 與侍者三
人 亦來毛禮家 儀表似墨胡子 住數
年 無病而死 其侍者三人留住 講讀
經律 往往有信奉者 至是 王亦欲興
佛敎 羣臣不信 喋喋騰口舌 王難之 
近臣異次頓奏曰 請斬小臣 以定衆
議 王曰 本欲興道而殺不辜非也 答
曰 若道之得行 臣雖死無憾 王於是
召羣臣問之 僉曰 今見僧徒 童頭異
服 議論奇詭 而非常道 今若縱之 
恐有後悔 臣等雖卽重罪 不敢奉詔 
異次頓獨曰 ... 今聞佛敎淵奧 恐不
可不信 王曰 ... 遂下吏將誅之 異
次頓臨死曰 我爲法就刑 佛若有神 
吾死必有異事 及斬之 血從斷處湧 
色白如乳 衆怪之 不復非毁佛事 三
80-81 
 

 

 

 

 

 

 

 

 

 

 

 

 

 

 

 

 

 

있다.  

이제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본다. 앞서 눌지왕 때

(417-458년)에 묵호자 란 중이 고구려에서 오매, 모례 란 

사람이 자기 집에 토굴을 짓고 그를 모셨다. 소지왕 때

(479-500년)에 아도 란 중이, 세 사람의 수행자를 거느리

고, 모례의 집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들이 불경과 계율

을 강독하자, 이따금 신자도 생겼다.  

그로부터 얼마 후, 법흥왕이 불교를 일으키려 했으

나, 군신들이 믿으려 아니하므로, 왕은 주저했다. 527년, 근

신 이차돈이 왕께, “만약 불도가 행해질 수 있다면 신은 죽

어도 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에 군신들은, “요즘 보건대 중들이 머

리를 깎고, 이상한 옷을 걸치고서 궤변을 논하는 것이, 상도

를 벗어난 행위가 틀림없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둔다

면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참소 했다. 그러자 유독 

이차돈은 “불교는 그 뜻이 깊다 하오니 믿어야 합니다”라

고 말했다.  

왕이 형리를 시켜 이차돈의 목을 베도록 하자, 이차

돈은 “나는 불법을 위해 형을 받으니, 부처님이 만약 신령

하시다면,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라

고 말했다. 그의 목을 베자, “흰 젖” 기둥이 한 길이나 용

솟음 쳤다. 여러 사람이 이를 보고, 다시는 불법을 반대하지 

않았다. 528년, 신라에서 불법을 처음으로 행하였다.  

투르코-몽골 계통의 기마 유목민족들은 이적을 나

타낼 때, “붉은 피” 대신 “흰 젖”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다. 삼국사기에서“흰 젖”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백

제나 신라에 유목민족의 전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당시

까지 그 흔적들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5) 백제에 가서 계를 받는 방법을 배우고 

 

[16대 왕] 비다츠가 585년에 서거하자, 요오메이가 

[17대] 왕위에 올라, (오늘날의 나라현 사쿠라이 시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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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야마토의 이하레 땅에 왕궁을 지었다. 전과 마찬가지로, 

소가 씨족의 우마꼬를 대신으로, 모노노베 씨족의 유게모리

야 무라지를 대련으로 삼았다.  

586년 정월, 요오메이 왕은 이복 누이동생 하시히토 

공주를 왕후로 삼았다. 그녀 소생의 맏아들이, 바로 그 유명

한 쇼오토쿠(廐戶, 聖德太子) 태자이다. 훗날 [19대] 스이코 

여왕 때, 쇼오토쿠 태자는 동궁에 거처하면서, 여왕을 대신 

해 정사를 총괄하였다.  

요오메이는 또, 소가 씨족의 이나메 대신의 딸을 왕

비로 맞아, 스카테 공주를 낳았다. 왕은 공주를 이세 신궁으

로 보내 일신(日神)에 대한 제사를 받들게 했다. 그녀는 스이

코 여왕 때까지 37년 간 일신에 대한 제사를 받든 다음, 스

스로 (소가 씨족의 본고장인) 카즈라키로 은퇴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587년, 요오메이 왕은 몸소 불교에 귀의할 생각을 

말했다. 그러자 (모노노베 씨족의) 모리야 대련과 (나카토미 

씨족의) 카츠미 무라지가 반대를 했다: “왜 우리가 우리나

라의 토착신인 쿠니쓰 카미(國神)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공

경해야 합니까?”  

하지만 우마꼬 대신은 왕의 뜻을 따를 것을 주장하

면서, 토요쿠니 법사를 왕에게 소개했다. 그러자 군신들이 우

마꼬 편을 들어 모리야를 해치려했다. 모리야는 아토에 있는 

자기 집으로 피신을 했다. 대련은 우마꼬 에게 사람을 보내, 

“군신들이 나를 도모하려 한다니, 나는 그만 물러나겠소”

라고 말했다.  

왕의 창병이 악화되었다. 그때, 시바타치토의 아들인 

쿠라쯔쿠리 의 타스나가 왕께 아뢰었다: “저는 임금님을 위

해 출가를 하여 수도를 하고, 6장 높이의 불상과 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감동하였다. 지금 

미나부치 의 사카타 절에 있는 목조 6장 불상과 케후지 의 

보살이 바로 그가 만든 것이다. 왕이 서거하자 이하레 저수

지의 위편에 장사를 지냈다.  

[15대] 킨메이 왕의 다섯 명 왕비들 중 두 명이, 소

가 씨족의 이나메 대신의 두 딸인, 키다시 와 오에 자매였다. 

用明天皇 卽位前紀 九月 天皇卽天
皇位 宮於磐余...以蘇我馬子宿禰爲
大臣物部弓削守屋連爲大連 並如
故... 以酢香手姬皇女 拜伊勢神宮 
奉日神祀 是皇女 自此天皇時 逮乎
炊屋姬天皇之世 奉日神祀 自退葛
城而薨 見炊屋姬天皇紀 或本云 三
十七年間 奉日神祀 自退而薨元年
春正月 立穴穗部間人皇女爲皇后 
是生四男 其一廐戶皇子 更名豐耳
聰聖德 或名豐聰耳法大王 或云法
主王 是皇子初居上宮 後移斑鳩 於
豐御食炊屋姬天皇世 位居東宮 總
攝萬機行天皇事... 立蘇我大臣稻目
宿禰女石村名爲嬪...生一男一女 ... 
女曰酢香手姬皇女 歷三代以奉日神 
下155-157 
 
用明天皇 二年 夏四月... 天皇得
病...曰 朕思欲歸三寶...物部守屋大
連與中臣勝海連 違詔議曰 何背國
神 敬他神也...蘇我馬子宿禰大臣曰 
可隨詔而奉助 詎生異計 於是 皇弟
皇子 引豐國法師... 物部守屋大連 
邪睨大怒 是時 ...急來 密語大連曰 
今群臣圖卿 復將斷路 大連聞之 卽
退於阿都...謂馬子大臣曰 吾聞群臣
謀我 我故退焉...天皇之瘡轉盛將欲
終時 鞍部多須奈 司馬達等子也 進
而奏曰 臣 奉爲天皇 出家修道 又
奉造丈六佛像及寺 天皇爲之悲慟 
今南淵坂田寺木丈六佛像 挾侍菩薩
是也 天皇崩于大殿...葬于磐余池上
陵 下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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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國押波流岐廣庭天皇 娶檜坰天皇
之御子 石比賣命 生御子... 次沼名
倉太玉敷命... 又娶宗賀之稻目宿禰
大臣之女 岐多斯比賣 生御子 橘之
日命...次 御氣炊屋比賣命...又娶岐
多斯比賣命之姨 小兄比賣 生御
子...次長谷部若雀命 ...凡此天皇之
御子等 幷二十五王 此之中 沼名倉
太玉敷命者 治天下 次橘之日命 治
天下 次 御氣炊屋比賣命 治天下 
次長谷部若雀命 治天下也 幷四王
治天下也 古338-340 
 
欽明天皇 元年春正月...立正妃武小
廣國押盾天皇女石姬爲皇后 是生二
男一女 長曰...仲曰譯語田渟中倉太
珠敷尊(敏達) 少曰 ...欽明天皇 二
年 春三月 納五妃 元妃 ... 次蘇我
大臣稻目宿禰女曰堅鹽媛 堅鹽 此
云岐拕志 生七男六女 其一曰大兄
皇子 是爲橘日尊(用明)... 其四曰 
御食炊屋姬尊(推古)...次堅鹽媛同母
弟曰小姉君 生四男一女...其三曰泥
部穴穗部皇女 其四曰泥部穴穗部皇
子 其五曰泊瀨部皇子(崇峻) 下67-

69 
 

崇峻天皇 卽位前紀 泊瀨部天皇 
天國排開廣天皇第十二子也 母曰小 
姉君 稻目宿禰女也 二年夏四月 橘 
豐日天皇崩 五月 物部大連軍衆 三 
度驚駭 大連元欲去餘皇子等 而立 
穴穗部皇子爲天皇...謀泄... 蘇我馬 
子宿禰等 奉炊屋姬尊 詔佐伯連丹 
經手 土師連磐村 的臣眞嚙曰  汝 
等嚴兵速往 誅殺穴穗部皇子與宅部 
皇子...善信阿尼等 謂大臣曰 出家 
之途 以戒爲本 願向百濟 學受戒法 
是月 百濟調使來朝 大臣謂使人曰 
率此尼等 將渡汝國 令學戒法了時 
發遣 使人答曰 臣等歸蕃 先噵國王 

키다시가 낳은 맏아들이 [17대] 요오메이 왕이고, 넷째 딸이 

[19대] 스이코 여왕이다. 오에가 낳은 아들 중 하나가 [18

대] 스슌 왕이다. 요오메이 와 스슌도 이복 형제지간이지만, 

킨메이 와 이시 왕후 사이에 낳은 [16대 왕] 비다츠 역시 요

오메이 와 스슌의 이복형인 것이다. 

요오메이 왕이 587년 4월에 서거하자, 모노노베 대

련은 다른 왕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에 왕비 소생인 아나

호베 왕자를 왕으로 만들려 했다. 그런데 이 음모가 누설되

었다. 우마꼬 대신은 비다츠의 왕후 카시키야를 모시고, (사

헤키 씨족의 무라지) 니후테, (하지 씨족의 무라지) 이하무

라, (이쿠하 씨족의 오미) 마쿠히 등에게 조서를 내려, 아나

호베 왕자를 죽여 버리도록 명령했다.  

여승 젠신 등은 우마꼬 대신에게 말 했다: “출가를 

하면 계(戒)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컨대 백제에 가서 계

를 받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마꼬는 백제에

서 사신이 오자, 이 여승들을 데리고 가서 계를 받는 법을 

배우도록 해 주라고 청했다. 백제 사신은, 귀국해서 왕께 먼

저 아뢴 다음에 여승들을 백제로 데리고 가도록 하겠다고 대

답했다.  

소가 씨족의 우마꼬 대신은, 왕자와 군신들을 권하

여 아예 (모노노베 씨족의) 모리야 대련 마저 없애버릴 것을 

모의토록 했다. 마침내 하쯔세베 왕자, 우마야토 왕자(쇼오토

쿠 태자), 우마꼬 대신 등은 군사를 이끌고 대련을 토벌하러 

나아갔다.  

모리야 대련은 자제들과 노비들을 모아 만든 군사 

(奴軍)를 동원해 완강하게 싸웠다. 우마야토 왕자와 우마꼬 

대신 등은 나무로 사천왕의 상을 만들어 놓고, 이번 전투에

서 승리하면 반드시 사천왕을 받들어 모시고, 절과 탑을 세

워 불법을 널리 펴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 모리야 대련과 그 

아들들을 모두 잡아 죽여 버릴 수 있었다.  

이 난리가 평정된 후, 셋쯔 땅에 사천왕사를 만들고, 

모리야 대련이 소유했던 노비의 절반과 그의 집을 분할해서 

절에 귀속시켰다. 소가 대신도 자신이 한 맹세를 지켜, 아스

카 땅에 호오꼬오지(法興寺)를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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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년 8월, 오에 왕비의 또 하나의 아들인 스슌이 

왕위에 올랐다. 스슌은 예전대로 우마꼬를 대신으로 삼았다. 

오늘날의 나라현 사쿠라이 시에 해당하는, 야마토의 쿠라하

시 땅에 왕궁을 만들었다. 

588년, 백제는 사신을 보내는 편에 승려 3인과 불사

리를 보냈다. 백제는 또 은솔 수신 등과 함께, 불사리, 령조 

율사를 비롯한 5인의 승려들, 절을 짓는 기술자 2인, 로반 

(鑪盤)박사 장덕 백미순, 기와 박사 4인, 백가 라는 이름의 

화공(畵工) 등을 보냈다.  

우마꼬는 백제 승려들을 청해서 계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그 후, 젠신 여승 등은 백제 사신을 따라 배움의 길

을 떠났다. 아스카의 키누누히 미야쯔코(衣縫造)의 조상인 코

노하 라는 사람의 집을 헐고, 호오꼬오지(法興寺)를 짓기 시

작했다. 이 곳 지명이 바로 아스카의 마카미 하라 이다.  

589년, 미츠를 동쪽 산간지방으로 보내 에미시 나라

와의 국경을 둘러보게 하고, 카리를 보내 동쪽 해안의 국경

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오미를 북쪽으로 보내 코시 등과의 

국경들을 돌아보게 했다.  

남 중국에서는 일직이 557년에, 진패선(陳覇先)이 

왕승변(王僧辯)을 죽이고 양(梁)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후, 스

스로 무제(557-559년)가 되어 진 왕조를 세웠었다. 그런데 

수 나라가 북주(北周)를 대체하고 나서, 589년에 진을 평정하

니, 드디어 중국대륙의 남과 북이 통일된 것이다.  

590년 3월, 학문 여승 젠신 등이 백제로부터 돌아와 

사꾸라위 절에 거주했다. 10월, 산에 가서 절을 지을 재목을 

구해왔다. 오호토모 씨족의 젠토쿠, 오호토모 씨족의 시라키

히메(新羅媛) 젠메에, 쿠다라히메(百濟媛) 메에쿠와아, 또 7

인의 아야 씨족 사람들(漢人)이 여승이 되어 불교에 귀의했

다. 쿠라쯔쿠리(鞍部) 시바타치토의 아들도 동시에 출가하여 

법사가 되었다.  

591년, (키 씨족의) 오마로 스쿠네, (코세 씨족의) 

사루 오미, (오호토모 씨족의) 쿠히 무라지, (카즈라키 씨족

의) 오나라 오미 등 4인을 대장군으로 삼고, 각 우지(氏氏)의 

오미와 무라지 들을 부대의 비장(裨將) 들로 삼아, 2만여 군

而後發遣 亦不遲也 秋七月 蘇我 
馬子宿禰大臣 勸諸皇子與群臣 謀 
滅物部守屋大連 泊瀨部皇子竹田 
皇子廐戶皇子難波皇子春日皇子蘇
我馬子宿禰大臣紀男麻呂宿禰巨勢
臣比良夫膳臣賀拕夫葛城臣烏那羅 
俱率軍旅 進討大連... 大連親率子 
弟與奴軍 築稻城而戰...是時 廐戶 
皇子...乃斮白膠木 疾作四天王像 
置於頂髮 而發誓言 今若使我勝敵 
必當奉爲護世四王 起立寺塔 蘇我 
馬子大臣 又發誓言 凡諸王大神王 
等 助衛於我 使獲利益 願當奉爲 
諸天興大神王 起立寺塔 流通三寶 
誓已嚴種種兵 而進討伐... 而誅大 
連幷其子等...大連兒息與眷屬 或有 
逃匿葦原 改姓換名者 或有逃亡不 
知所向者 時人相謂曰 蘇我大臣 
之妻 是物部守屋大連之妹也 大臣 
妄用妻計 而殺大連矣 平亂之後 
於攝津國 造四天王寺 分大連奴半 
與宅 爲大寺奴田莊...蘇我大臣 亦 
依本願 於飛鳥地 起法興寺... 八 
月...炊屋姬尊與群臣 勸進天皇 卽 
天皇位 以蘇我馬子宿禰爲大臣如故 
卿大夫之位亦如故 是月宮於倉梯 
下 161-167  

 

崇峻天皇 元年春三月...百濟國遣使
幷僧惠總令斤惠寔等 獻佛舍利 百
濟國遣恩率首信德率蓋文那率福富
味身等 進調幷獻佛舍利 僧聆照律
師 令威 惠衆 惠宿 道嚴 令開等 
寺工太良未太 文賈古子 鑪盤博士
將德白昧淳 瓦博士麻奈文奴陽貴文
릉貴文昔麻帝彌 畵工白加 蘇我馬
子宿禰 請百濟僧等 問受戒之法 以
善信尼等 付百濟國使恩率首信等 
發遣學問 壞飛鳥衣縫造祖樹葉之家 
始作法興寺 此地名飛鳥眞神原 亦
名飛鳥苫田 下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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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峻天皇 二年秋七月 遣近江臣滿
於東山道使 觀蝦夷國境 遣肉人臣
鴈於東海道使 觀東方濱海諸國境 
遣阿倍臣於北陸道使 觀越等諸國境 
下169 
 
崇峻天皇 三年春三月 學問尼善信
等 自百濟還 住櫻井寺 冬十月 入
山取寺材 是歲 度尼 大伴狹手彦連
女善德大伴狛夫人新羅媛善妙百濟
媛妙光 又漢人善聰善通妙德法定照
善智聰善智惠善光等 鞍部司馬達等
子多須奈 同時出家 名曰德齊法師 
下169 
 

崇峻天皇 四年冬十一月 差紀男麻
呂宿禰巨勢猿臣大伴囓連葛城烏奈
良臣爲大將軍 率氏氏臣連 爲裨將
部隊 領二萬餘軍 出居筑紫 遣吉士
金於新羅 遣吉士木蓮子於任那 問
任那事 下171 
 
崇峻天皇 五年冬十月 有獻山猪 天
皇指猪詔曰 何時如斷此猪之頸 斷
朕所嫌之人 多設兵杖 有異於常 ... 
蘇我馬子宿禰 聞天皇所詔 恐嫌於
己 招聚儻者 謀弑天皇 是月 起大
法興寺佛堂與步廊 十一月 ... 馬子
宿禰 詐於群臣曰 今日進東國之調 
乃使東漢直駒 弑于天皇 或本云 東
漢直駒 東漢直磐井子也 是日 葬天
皇于倉梯岡陵 ... 遣驛使於筑紫將
軍所曰 依於內亂 莫怠外事 是月 
東漢直駒 偸隱蘇我嬪河上娘爲妻 
河上娘 蘇我馬子宿禰女也 馬子宿
禰 忽不知河上娘 爲駒所偸 而謂死
去 駒 汙嬪事顯 爲大臣所殺 下171 
 

 

사를 거느리고 쯔쿠시로 나아가서 주둔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사신을 신라로 보내, 가야를 복원토록 할 의사가 있는

지 타진을 해보게 했다. 

 

 

(6) 스슌 과 후지노끼 고분 

 

592년 10월, 산돼지를 잡아서 왕에게 바친 사람이 

있었다. 스슌 왕은 그 산돼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언제

쯤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목을 이 산돼지의 머리처럼 잘

라버릴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왕은 평상시와 다르게, 

궁전 안에 많은 무기들을 비치했다.  

우마꼬는 왕이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스슌

왕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혐오감을 두려워하여,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의 살해를 모의했다. 그 달, 법

흥사의 불당과 회랑이 착공되었다. 

592년 11월, 우마꼬는 군신들에게 동쪽지방으로부터 

거둔 조세를 바친다고 거짓말을 하고, 야마토 아야(東漢) 씨

족의 아타히 코마를 시켜 스슌 왕을 살해했다. 결국 우마꼬

는 (자신의 사촌인) 오에 왕비가 낳은 아나호베 왕자와 스슌 

왕을 모두 살해해버린 셈이다.  

그 날로, 살해된 왕의 시신을 장사지냈다. 한편, 역

마 전령(驛使)을 쯔쿠시의 장군들에게 보내, 내란 때문에 대

외 사업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 달, (야마토 아야 씨족의 아타히) 코마는 우마꼬

의 딸인 왕비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처로 만들었다. 

우마꼬는 난리 통에 자기 딸이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코마가 왕비를 범한 것이 알려지자, 우마꼬는 코마를 

죽여 버렸다. 스슌왕은 우마꼬의 사위였었다. 

나라현의 이카루가에 있는 후지노끼(藤木) 고분은,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스슌(587-592년)의 무덤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 키더(Kidder, 1989)에 의하면, 1959년

에 법륭사의 말사(末寺)의 하나인 소오겐지(宗源寺)에서, 오

래된 궤짝 속을 뒤지다가, 날자가 엔포(延寶) 7년(1699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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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는 문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문서가 바로 후지

노끼 고분을 스슌의 능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한 현존하는 최

초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메이지 5년(1872년)까지도 이와 같

은 내용으로 스슌의 이름이 문서상에 나타났었고, 능이라는 

표현은 1940년대 초까지도 계속 사용되었었다. 그 후, 어찌

된 셈인지 천황 능이 아닌 것으로 재분류되어, 1985년 카시

하라 고고학 연구소에 의하여 발굴이 되었고, 1988년 말에는 

드디어 그 석관의 뚜껑을 열어보게 되었다.  

후지노끼 고분에서는 천여 쪽이나 되는 갑옷의 철판

조각들, 줄지어 늘어놓은 말 장신구, 화살, 쇠 화살촉, 몇 개

의 금동 장신구, 수 많은 스에키, 하지키 들이 출토되었다. 

키더(1987)는, 마찌다 아키라 가 주장한 바대로, 후지노끼의 

부장품이 남부 중국과 백제의 유물, 특히 무녕왕 (501-523

년) 능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아주 흡사하며, 출토품의 대부분

이 백제에서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지노끼 유물들은, 1982년 청주 신봉동 에서 발

견된, 4세기 백제 고분군에서 나온 대량의 말 장식물, 등자, 

철검, 쇠 화살촉 등과도 비교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지노끼 고분의 석관에서 나온 부장품 가운데는, 

“이것의 소유자는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뜻의 

의자손(宜子孫) 세 글자가 새겨진 청동 거울이 있다. 백제의 

무녕왕 능에서 발굴된 청동 거울에도 똑같은 세 글자가 새겨

져 있다.  

키더(1985, 1989)에 의하면, 후지노끼 고분에서 나

온 청동 단검에 달려있는 손잡이는, 시기적으로 앞선 한국 

출토품에서 그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양식화 된 나무

를 묘사한 금동관 같은 것은,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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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 百濟本紀 腆支王 或云直
支 梁書 名映 阿莘之元子 阿莘在
位第三年立爲太子 六年出質於倭國 
十四年王薨 王仲弟訓解攝政 以待
太子還國 季弟碟禮殺訓解 自立爲
王 腆支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
兵士百人衛送 旣至國界 漢城人解
忠來告曰 大王棄世 王弟碟禮殺兄
自立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
衛 依海島以待之 國人殺碟禮 迎腆
支卽位 三46 
 
應神 十六年 春二月 是歲 百濟阿
花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
於國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 
東韓者 甘羅城 高難城 爾林城是也 
上373 

 
應神 十六年 八月 遣平群木菟宿禰 
的戶田宿禰於加羅 仍授精兵詔之曰 
襲津彦久之不還 必由新羅之拒而滯
之 汝等急往之擊新羅 披其道路 於
是 木菟宿禰等進精兵 莅于新羅之
境 新羅王愕之服其罪 乃率弓月之
人夫 與襲津彦共來焉 上373 
 
三國史記 百濟本紀第三 腆支王 二
年 春正月 王謁東明廟 祭天地於南
壇 大赦 三下46 
 

 

 

 
 

일본서기는 전지가 귀국한 때가 오오진 16년 봄이라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 해가 바로 405년이다. 내가 오

오진 원년을 390년으로 잡은 이유의 하나이다. 

앞서, 백제군과 함께 고구려와 싸우다가 인솔하고 

왔던 야마토 군사의 대부분을 상실한 카즈라키는, 남은 병력

을 가지고 신라의 방해를 물리치면서 가라 땅에 남아있는 궁

월군의 120개 현 사람들을 야마토로 데리고 가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405년 8월, 호무다는 (헤구리 씨족의) 쓰쿠 와 (이

쿠바 씨족의) 토다 에게, “카즈라키가 이처럼 오래 동안 귀

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필시 신라인들의 방해 때문일 

것이다. 너희들은 속히 가서 신라를 공격하여, 길을 터 주도

록 하라” 고 분부하면서, 정병을 주어 가라(加羅) 땅으로 보

냈다. 쓰쿠 와 토다는 정병을 이끌고 신라 국경에 도달했다. 

이들을 보고 신라왕은 두려운 마음이 앞서 얼른 자기 잘못을 

사과했다. 그들은 카즈라키와 더불어 궁월군이 인솔 해오던 

사람들을 야마토로 데리고 돌아왔다. 궁월군은 바로 하타 미

야츠코 의 조상인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본다. 406년 봄 정월에 전지왕

은 동명왕의 사당에 배알하고, 남단에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으며, 대사령을 내렸다.  

 

 

(18) 전지왕 누이동생의 도래: 直支王遣其妹新齊都媛 以令仕 

 

[406년 봄] 백제 전지왕은 자신의 누이동생 신제도

를 보내 호무다를 모시도록 했다. 신제도는 7명의 시녀들을 

거느리고 왔다.  

일본서기의 오오진 39년 조는, 전지왕의 누이동생 

신제도의 도착을 기록하고, 40년 조는 호무다가 사자키 등에

게 우지 태자를 잘 보좌 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내용을 기록

하고, 41년 조는 곧바로 호무다의 서거를 기록한다. 즉 일본

서기의 오오진(호무다)에 대한 기록은, 신제도에 대한 기록이 

나온 다음, 10여 줄 정도 더 쓰고 끝이 난다.  

일본서기는 호무다가 어떤 형식으로 전지왕의 누이

동생을 받아 들였는지 전혀 언급이 없지만, 틀림없이 왕비의 

예를 갖추어 받아 들였을 것이다. 일본서기에서는 신제도의 

도착을 기록한 직후에 호무다의 서거를 말했다. 그런데 우연

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특이하게, 고사기는 오오진 조 기

록의 152자(주석 34자 포함)로 된 맨 마지막 문장에서, 느닷

없이 와카누케 왕자 계열의 자손에 대한 기록을 하고서는, 

곧바로 호무다의 서거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일본서기는 신제도의 도래를 끝으로 오오진의 기

록을 마치고, 고사기는 와카누케 왕자의 자손에 대한 기록으

로 오오진의 기록을 끝낸다는 것이다. 

고사기에 의하면, 호무다 와의 사이에 [2대왕] 오호

사자키를 낳은 여인의 이름은 “호무다” 마와카(眞若) 나카

쓰(中)이고, 와카누케 왕자를 낳은 여인의 이름은 “오키나가

(息長)” 마와카 나카쓰 라고 한다. 두 여인의 이름은 모두 

“마와카 나카쓰” 라는 공통 명칭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호무다의 왕비가 된 신제도가, 고사기에 나오는 “ 오키나

가” 나카쓰 로서, 그녀가 바로 와카누케 라는 아들을 낳았

다고 추정한다[가정 3].  

고사기에 의하면, 호무다와 오키나가 나카쓰 사이에 

태어난 와카누케 왕자는, 오토히메 마와카 와 결혼을 하여 

오호호도 왕자를 낳았다. 이 오호호도의 손자가 히코우시 이

고, 그의 아들이 바로 [12대 왕] 케이타이 인 것이다. 지야우

구우키 는 케이타이의 증조부가 오호호도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케이타이는 오오진의 4세 손인 히

코우시의 아들이다. (결과적으로 케이타이의 조부, 즉 히코우

시의 부친 이름만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고사기에 의하면 오오진 왕은 10명의 왕비를 두어, 

모두 26명의 왕자와 공주를 낳았다고 한다. 헌데 그중 역사

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왕비는, [2대왕]사

자키 왕자를 낳은 호무다 나카쓰 와, [12대 케이타이 왕의 4

대조] 와카누케 왕자를 낳은 오키나가 나카쓰 등 두 명이다. 

나는 오키나가 나카쓰 가 전지왕의 누이동생 신제도라고 추

應神 三十九年 百濟直支王 遣其妹
新齊都媛以令仕 爰新齊都媛 率七
婦女 而來歸焉 上379 
 
品陀和氣命...娶品陀眞若王之女 三
柱女王 一名高木 ...次中日賣命 次
弟日賣命...故...中日賣命之御子 ... 
次大雀命 次根鳥命...又娶...息長眞
若中比賣 生御子 若沼毛二俣王 古
238 
 
又此品陀天皇之御子 若野毛二俣王 
娶...弟日賣眞若... 生子 大郞子 亦
名意富富杼王 次忍坂之大中津比賣
命...故 意富富杼王者 三國君 波多
君 息長坂君 酒人君 山道君 筑紫
之末多君 布勢君 等之祖也 古260 
 
譽田天皇...立仲姬爲皇后 后生荒田
皇女 大鷦鷯天皇 根鳥皇子... 次妃 
...宮主宅媛 生菟道稚郞子皇子 ... 
次妃河波仲彦女弟媛 生稚野毛二派
皇子派 此云摩多... 幷二十王也 上
363-365  
 
男大迹天皇 譽田天皇五世孫 彦主
人王之子也 母曰振媛... 天皇父 ... 
自近江國...遣使聘于三國... 納以爲
妃 遂産天皇 天皇幼年 父王死 振
媛... 余歸寧高向 高向者 越前國邑
名 奉養天皇 下19  
 
品太王五世孫 袁本杼命 坐伊波禮
之玉穗宮 治天下也 天皇娶... 生御
子 大郞子 古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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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大迹天皇 譽田天皇五世孫 彦主
人王之子也 下19  
 
釋紀所引 上宮記 逸文 天皇曾祖父 
意富富等王 下18 注一 
 
男大迹天皇...立皇后手白香皇女 ... 
納八妃 元妃...次...倭媛 生... 椀子
皇子 是三國公之先也... 次... 廣媛 
生二男...兎皇子是酒人公之先也 ... 
中皇子 是坂田公之先也 下23-25 
 
男淺津間若子宿禰命 坐遠飛鳥宮 
治天下也 此天皇 娶意富本杼王之
妹 忍坂之大中津比賣命 古290 
 

新撰姓氏錄抄 第一帙 
左京皇別  
息息長眞人 出自譽田天皇 諡應神 
皇子稚渟毛二俣王之後也 山道眞人 
坂田酒人眞人 息長眞人同祖 八多
眞人 出自諡應神皇子稚野毛二俣王
也 三國眞人 諡繼體皇子椀子王之
後也 坂田眞人 出自諡繼體皇子仲
王之後也 
右京皇別  
山道眞人 息長眞人同祖 出自應神
皇子稚渟毛二俣親王之後也 息長丹
生眞人 息長眞人同祖 三國眞人 諡
繼體皇子椀子王之後也 坂田眞人 
出自諡繼體皇子仲王之後也  
山城國皇別  
三國眞人 繼體皇子椀子王之後也  
大和國皇別  
酒人眞人 繼體皇子兎王之後也 

정한다. 그런데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와카누케 왕자로부터 

케이타이 왕으로 이어지는 계열의 씨족들이, 야마토 황족 중

에서 가장 핵심 마히또(眞人) 씨족인 것이다.  

이제 내가 그리고 있는 야마토 왜의 창건자 호무다 

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보자.  

340년, 호무다는 백제의 왕도에서 계왕의 손자이며 

진정의 외손자로 태어났다. 20대 초반부터 외할아버지의 영

향으로 신천지 개척의 꿈을 키우다가, 드디어 31세가 된 370

년에 한국 땅을 떠나, 신천지 개척을 위해 일본열도로 향한

다. 큐우슈우에 상륙한 날로부터 20여 년 동안 무수한 전투

를 치르고, 드디어 390년, 그의 나이 51세 때 야마토 땅에 

새 왕국을 세운다.  

왕위에 오른 다음해, 토착 실력자의 딸을 정식 왕후

로 맞이한다. 호무다는 새 왕조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많은 토착 실력자들의 딸을 후궁으로 만들어, 26명의 왕자

와 공주들을 낳는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60대 중반에 이르

렀다. 새삼 고국 백제의 여인이 그리웠다.  

백제 아신왕의 아들인 전지 왕자는, 어린 나이에 야

마토 땅에 와서 호무다와 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지냈다. 

405년, 전지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 백제로 돌아갔다. 노년의 

호무다는 귀국길에 오르는 전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했

다.  

전지왕은 누이동생 신제도에게 청했다. 젊은 처녀의 

몸으로 만리타국에 가서 생면부지의 늙은 왕을 모시라는 것

이 도리에 맞지는 않지만, 전지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위대

한 인물 호무다를, 그리 길 수 없는 기간이나마 모시고 함께 

해 주기를 자신의 누이동생에게 청한 것이다. 신제도는 생각

에 잠겼다. 8년이나 타국에서 떨어져 살던 오라버니가 너무나 

진지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드디어 그녀는 호

무다 에게 가기로 결심을 했다. 평소 주위에 가깝게 거느리

던 일곱 명의 여인들을 시종으로 거느리고 야마토로 향했다. 

신제도가 [왕비가 되어] 호무다를 모신 것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호무다의 일점혈육으로 

와카누케 라는 이름의 왕자 하나를 낳을 수 있었다. 이 신제

도와 호무다 사이에 태어난 왕자의 4세 손이 12대왕 케이타

이 인 것이다.] 즉 와카누케 왕자의 맏아들이 오호호도 이었

는데, 이 왕자의 장손이 케이타이 이었다. 와카누케 왕자에게

는 딸도 두 명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모두 함께 5대왕 오아

사즈마[442-459년]를 모셨다.  

일본서기를 보면, 사자키[412-431년]와 이하왕후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은 부레츠(499-506년)를 끝으로 손이 

끊기고, 난데없이 호무다의 5세 손이라는 케이타이가 507년

에 왕위를 계승한다. 많은 사학자들은 사자키-이하 계통의 

단절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일부는 케이타이가 “새로운 왕

조”의 시조라고까지 추측을 한다. 사자키는 호무다와 토착 

세력자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나는 와카누케가 호무

다와 전지왕의 누이동생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추정한

다.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본다면, 케이타이가 

(백제왕실의 피가 훨씬 진하게 흐르는) 호무다-신제도 계통

이라는 나의 추리를 합리적이라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20) 계속되는 백제인의 도래: 阿智使主之黨類 自百濟國來歸 

 

신라본기를 본다. 407년 3월에 왜인이 동쪽 변경을 

침노하더니, 6월에는 남쪽 변경을 침노하여 백여 명의 백성들

을 약탈 해 가버렸다. 408년, 실성왕(402-417년)은 왜인이 

대마도에 군영을 만들어 두고 병기와 군수품을 저축하여 신

라를 몰래 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미리 정병을 뽑아 보

내 대마도의 왜인 근거지를 토벌하려 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바다를 건너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험한 곳에 요새를 만들

고, 적이 오면 방어를 하다가 기회를 보아 나가서 적을 사로

잡느니만 못하다고 간했다. 실성왕은 이를 옳게 여겨, 대마도 

토벌을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408년 겨울 10월, 호무다는 야마토 남쪽에 위치한 

요시노 궁으로 행차를 했다. 그러자 쿠즈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 마시는 술을 바치려 왔다. 쿠즈 사람들은 항상 산에

서 과일을 채취하고, 개구리를 삶아 먹으면서 그 맛을 특히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三 實聖尼師
今 七年 春二月 王聞倭人於對馬島
置營 貯以兵革資粮 以謀襲我 我欲
先其未發 揀精兵 擊破兵儲 舒弗邯 
未斯品曰 臣聞兵凶器 戰危事 況涉
巨浸 以伐人 萬一失利 則悔不可追 
不若依 設關 來則禦之 使不得侵
猾 便則出而禽之 此所謂致人而不
致於人 策之上也 王從之... 十四年 
八月 與倭人戰於風島 克之 三上
62-63 
 
三國史記 新羅本紀 實聖尼師今 第
三 四年 夏四月 倭人侵東邊 夏六
月 又侵南邊 奪掠一百人 三上62 
 
應神 十九年 冬十月 幸吉野宮 時
國樔人來朝之 因以禮酒 獻于天
皇...今國樔獻土毛之日 ...夫國樔者 
其爲人甚淳朴也 每取山菓食亦煮蝦
蟆爲上味...其土自京東南之 隔山而
居于吉野河上 峯嶮谷深 道路狹巘 
故雖不遠於京 本希朝來 然自此之
後 屢參赴以獻土毛 其土毛者 栗菌
及年魚之類焉 上373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 腆支王 
或云直支 五年 倭國遣使送夜明珠 
王優禮待之 三下46 
 
應神 二十年 秋九月 倭漢直祖阿知
使主 己子都加使主 並率其之黨類
十七縣 而來歸焉 上375 

 
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 牝

7.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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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亦貢... 
又貢...二人也 又秦造之祖 漢直之
祖 及...等參渡來也 古248 
 
新撰姓氏錄逸文 阿智王 譽田天皇
御世 避本國亂 率母並妻子... 七姓
漢人等歸化...天皇矜其來志 號阿智
王爲使主 仍賜大和國檜隈郡鄕居之
焉 于時阿智使主奏言 臣入朝之時 
本鄕人民往離散 今聞徧在高麗百濟
新羅等國 望請遣使喚來 天皇卽遣
使喚之 大鷦鷯天皇御世 擧落隨來 
今高向村主 西波多村主...飛鳥村主 
...錦部村主 額田村主... 鞍作村主 
播磨村主 漢人村主 今來村主... 等
是其後也 爾時阿智王奏 建今來郡 
後改號高市郡 而人衆巨多 居地隘
狹 更分置諸國 攝津 參河 近江 播
磨 阿波等漢人村主是也 姓氏錄曰 
阿智使主男都賀使主 大泊瀨稚武天
皇御世 改使主賜直姓 新358 

 
續日本紀 卷第三十二 光仁天皇 寶
龜三年 四月 ...等言 以檜前忌村任
大和國高市郡司元由者 先祖阿智使
主 輕嶋豊明宮馭宇天皇御世 率十
七縣人夫歸化 詔高市郡檜前村而居
焉 凡高市郡內者 檜前忌寸及十七
縣人夫 滿地而居 他姓者十而一二
焉 續四380 

 
播磨國風土記 揖保郡 枚方里 土中
上 所以名枚方者 河內國茨田郡枚
方里漢人來到 始居此村 故曰 枚方
里 佐比岡 所以名佐比者 出雲之大

즐겼다. 쿠즈 땅은, 수도의 남동쪽에 있는 산을 넘어, 요시노 

강 상류에 위치해 있었다. 산이 험준하고 계곡이 깊어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거리지만, 그곳 사람들은 

왕궁에 별로 자주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례주를 

바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후로는 자주 왕궁에 올라와 밤, 

버섯, 물고기 등 토산품을 바치게 되었다.  

백제본기를 본다. 409년에 [호무다 가] 백제조정에 

사신을 보내 야명주를 전하니, 전지왕은 두터운 예로써 접대

하였다. 

409년 가을 9월, 야마토 아야 아타헤(倭漢直)의 조

상인 아찌오미(阿知使主)가 그의 아들 쓰카 오미(都加使主)와 

더불어 17현의 사람들을 인솔하고 [백제로부터] 건너 왔다.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어째서 “한나라, 물 이름, 은하수” 등

을 뜻하는 한(漢)이라는 글자를 써 놓고 “아야”라고 읽었

는지 알 수가 없다. 하긴 어째서 백제를 “쿠다라” 라고 읽

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그저 이리 저리 추측을 해 볼 뿐이

다. 

고사기를 보면, “백제왕이 말 한 쌍을 아찌(阿知)키

시 편에 보냈고, 또 큰칼과 큰 거울을 보냈는데, (호무다가) 

백제국에게 만약 현인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자 와니키시를 

보내주었고, 또 기술자 두 명을 보냈으며, 또 하타 미야츠코

(秦造)의 선조, 아야 아타헤(漢直)의 선조 및 술을 만들 줄 

아는 니호라는 사람 등이 도래 했다”라는 한 개의 길 다란 

문장이 있다.  

이 한 개의 문장 속에 나타나는 하타 씨족의 선조와 

아야 씨족의 선조는 당연히 모두 백제에서 도래한 것으로 이

해를 해야 할 것이다. 과연 일본서기는 하타 씨족의 선조인 

궁월군이 “백제”로부터 도래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아야 씨족의 선조 역시 “백제”로부터 

도래했다고 새삼 재확인을 해 주지 않았다. 이 재확인의 누

락을 근거로, 또 신찬성씨록이 하타 씨족의 경우처럼, 아찌 

사주가 후한 령제의 3 혹은 4세손이라며, 아야 씨족을 중국

(漢)에서 건너온 씨족으로 분류한 것을 근거로, 대부분의 일

본 사학자들은 아야 씨족 역시 중국에서 건너온 씨족이라고 

주장을 한다.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아찌 오미가 [2대왕] 사자키 

에게 청하여, 아야 사람들(漢人)을 위해 이마끼 고을(今來郡)

을 세웠다고 한다. 이마키 고을은 후에 타케치(타카이치) 고

을(高市郡)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야마토 왕국의 중심지역 이

었다. 아스까 촌주(村主), 누카타 촌주, 쿠라쓰쿠리 촌주, 하

리마 촌주, 아야 촌주, 이마끼 촌주 등이 그 아야 씨족의 후

예들이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아야 씨족 사

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타케치 고을이 너무 협소해져서, 

셋쯔, 아후미, 하리마 등 각 지역으로 이들을 다시 분산 배치

했다고 말한다 하리마 풍토기는 오시카하 지역 이야기를 하

면서, 호무다 치세 때, 이즈모 대신(大神)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절반쯤을 잡아 죽여 버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왕이 사람을 보내, 이즈모 대신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 제사

도 지내고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한다. 그런데, 후에 아야 씨

족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이 곳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즈모 

대신을 받들어 모시기 위한 제사를 지내 화해를 했다는 것이

다. 신생 야마토 조정이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스사노오 로 

대표되는) 이즈모의 신라계 정착자들 과의 화해를 하는데, 아

야 씨족의 역할이 컸던 것 같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7대왕] 하쯔세 치세 때, 카후치 

아야(西漢) 씨족의 콴인치리의 제안에 따라, 백제한테 기술자

들을 보내달라고 청했었다. 당시 백제가 새로 보내준 이마끼 

기술자(今來才伎)들을 이마끼 아야(新漢) 또는 아야 기술자

(漢手人)라 불렀다. 이들을 처음에는 야마토 지역에 거주하게 

했다가, 후에 야마토 아야(東漢) 씨족의 아타히 쓰카 에게 명

해, 모모하라 와 마카미하라에 옮겨 살게 했다. 모모하라 와 

마카미하라는 모두 현재의 나라현 타케치(타카이치)군 아스

카 촌에 있다.  

하쯔세 치세 때 백제에서 새로 건너온 아야 기술자

들을, 앞서 호무다 치세 때 건너온 아야 기술자들과 구별하

려고, “이마끼(今來, 新)” 아야(漢) 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냥 “아야”씨족 이건, 이마끼 “아야”씨족 이건, 모두 일차

적으로는 타케치 고을에 배치되었었다. 수많은 현대 일본 사

神 在於神尾山 此神出雲國人經過
此處者 十人之中 留五人 五人之中 
留三人 故出雲國人等 作佐比 祭於
此岡 遂不和受... 然後 河內國茨田
郡枚方里漢人來至居此山邊 而敬祭
之 僅得和鎭因此神在 名曰神尾山 
又 作佐比祭處 卽號佐比岡 風294 

 

雄略 七年 西漢才伎歡因知利在側 
乃進而奏曰 巧於奴者 多在韓國 可
召而使...然則宜以歡因知利 副弟君
等 取道於百濟...集聚百濟所貢今來
才伎於大嶋中... 百濟所獻手末才伎 
...遂卽安置於倭國吾礪廣津邑 而病
死者衆 由是 天皇詔大伴大連室屋 
命東漢直 以新漢陶部高貴 鞍部堅
貴 畵部因斯羅我 錦部定安那錦 譯
語卯安那等 遷居于上桃原 下桃原 
眞神原三所 或本云 吉備臣弟君 還
自百濟 獻漢手人部 衣縫部 宏人部 
上477 

 
續日本紀 卷三十八 今皇帝 桓武天
皇 延曆四年 六月... 臣等 本是 後
漢靈帝之曾孫阿智王之後也 漢祚遷
魏 阿智王 因神牛敎 出行帶方 忽
得寶帶瑞 其像似宮城 爰建國邑 育
其人庶 後召父兄告曰 吾聞 東國有
聖主 不歸從乎 若久居此處 恐取覆
滅 卽携母弟廷興德 及七姓民 歸化
來朝 是則 譽田天皇治天下之御世
也 於是 阿智王奏請曰 臣舊居在於
帶方 人民男女 皆有才藝 近者 寓
於百濟高麗之間 心懷猶豫 未知去
就 伏願 天恩 遣使追召之 乃勅 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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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八腹氏 分頭發遣 其人男女 擧落
隨使盡來 永爲公民 積年累代 以至
于今 今在諸國漢人 亦是其後也 臣
刈田麻呂等 失先祖之王族 蒙下人
之卑姓 望請 改忌寸 蒙賜宿禰姓 
續五330-332 

 
三國史記 卷三十七 雜志 第六 地
理 四 百濟...舊唐書云 百濟扶餘之
別種 東北新羅 西渡海至越州 南渡
海至倭 北高麗 其王所居有東西兩
城... 按古典記 東明王第三子溫祚 
以前漢鴻嘉三年癸卯 自卒本扶餘至
慰禮城 立都稱王 歷三百八十九年 
至十三世近肖古王 取高句麗平壤 
都漢城 歷一百五年 至二十二世文
周王 移都熊川 三下233 

 
<주7-6> 

아찌 오미와 아야 씨족들이 중국에서 

건너 왔다는 신찬성씨록 분류법에 대

해 속일본기가 제공하는 근거 역시 왕

인의 경우와 유사한 논리인 것 같다.  

속일본기 칸무 조에 나오는 얘기를 소

개한다. 아찌왕은 후한 령제(168-189

년)의 증손인데, 220년에 후한이 망하

고 사마씨의 위 나라가 들어서자, 대

방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대방군은 

204년에 요동의 실권자 공손강이 설

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찌왕은 

대방 땅에 무리를 모아 살다가, 친동

생과 일곱 씨성의 백성들을 데리고, 

호무다 치세 때 야마토 조정에 도래하

여, 자신은 “옛날에 대방 땅에 살았

었고, 그 곳 백성들은 남녀가 모두 재

학자들은 이 기록을 보고서도, 아야 씨족이 중국계라고 한다. 

속일본기는 타케치 고을이, 일찍이 아찌 사주가 데리고 온 

17현 사람들로 넘쳐 나서, 다른 씨족은 열 사람 중에 한 두 

명도 안 되었다고 기록을 했다. 신찬성씨록 대로라면, 야마토 

왕국의 핵심 본거지가 중국 사람들로 넘쳐 났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당시 광개토 대

왕의 고구려와 전성기의 백제, 신라, 가야 제국들이 버티고 

있는 만주와 한반도를, 17현 혹은 120현의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무인지경을 지나듯 내려와서, 한국 남단의 바다를 

건너, 아무 연고도 없는 야마토 땅으로 몰려 올 수가 없는 

것이다. 5세기 초라는 시기는, 한반도가 무주공산의 빈 땅인 

시기가 아닌 것이다. <주7-6> 

삼국사기에 인용된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8년에 

온조가 위례성(慰禮城)에 도읍을 정했었는데, 그로부터 389

년이 지난 371년에 근초고왕이 도읍을 한성(漢城)으로 옮겼

다 한다. 위례성이나 한성이나 모두 한산(漢山)과 한수(漢水)

의 인근 지역이다. 한성 백제는 그로부터 105년이 지난 후 

(475년에 장수왕이 왕도 한성을 포위하고 개로왕을 잡아 죽

였을 때) 문주왕이 웅천으로 천도를 하면서 끝이 났다.  

5세기 초, “한성”백제에서 건너온 아찌 사주와 그 

백성들을 “아야 사람(漢人)”들 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다. 물론, 어째서 한(漢)이라는 글자를 “아

야”라고 읽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일본삼대실록의 세이와(淸和) 죠오간 4년(862년) 조

는, 사카우에 라는 씨족이 (후한 효령황제 4대손)“아찌 사

주”의 후예인데, 이 아찌 사주의 무리들은 (중국으로부터가 

아니라) “ 백제 ” 로부터 건너왔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阿智使主之黨類 自百濟國來歸也). 일본삼대실록은 우다 

천황(887-897년)의 명에 의해 편찬된 세이와-요오제이-코

오코오 3대 29년 간(858-887년)의 역사책이다. 

하리마 풍토기는 오야케 라는 마을 이야기를 한다. 

그 마을은 본래 아야 씨족 사람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아

야베 마을이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후에 와카사 라는 사람의 

조부가 오야케의 하타 씨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

에, [510년에] 와카사의 손자 치마로가 이장이 되었을 때, 마

을 이름을 처가 쪽을 따라 오야케로 바꾸었다고 기록했다. 

 

 

(21) 도래인의 분류방식 

 

속일본기의 기록과 일본서기, 고사기의 기록들은 모

두 왕인이 백제에서 건너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유독 

신찬성씨록 만은 왕인이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신찬성씨록은, 하타 씨족과 아야 씨족도 중국(漢)

에서 도래한 씨족으로 분류를 해서 수많은 일본 사학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이유를 캐 

본다. 

8세기 중반, 주요 씨족들의 계보가 심각한 혼란 속

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소위 천평승보(天平勝寶, 749-757

년) 말기에 와서, 주요 씨족들의 시조(出自)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저명한 학자들이 소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이 절

반도 끝나기 전에, 정부가 어떤 곤란에 처하게 되어, 이들 학

자들은 해산되었다. 그 후 799년, 칸무의 명령을 받고, 그의 

아들 만다(萬多親王, 783-830년)가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성

씨록의 편찬 작업이 재개되어, 사가(嵯峨, 809-823년) 재위 

기간 중인 815년에 드디어 완성이 된 것이다.  

신찬성씨록이 편찬되고 있었던 8세기 말과 9세기 초 

라는 시대는, 야마토 왕국 전체가 아직도 중국의 문물을 동

경하며 열심히 견당사를 파견하고 있던 시기였다. 한반도의 

백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중국의 모든 것이 부럽고, 

중국과의 역사적 연관성이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할 때였다.  

신찬성씨록에서 제번(諸蕃)이라고 부르는 도래인 씨

족들의 기록은, 중국의 한(漢) 나라에서 건너왔다는 씨족부터 

시작을 해서,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의 순으로 기록을 했

다. 한 나라에서 건너왔다는 씨족들의 출자는 진 시황제(秦始

皇帝), 한 고황제(漢高皇帝), 후한 광무제(光武帝), 령제(靈

帝), 헌제(憲帝), 위 무제(魏武帝), 등 엄청난 존재들이다.  

주와 솜씨가 좋은데, 근래에는 이들이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살면서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마음을 정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그들을 부르면 모두 올 것입니다”라

고 말을 했다 한다. 마침내 이들은 대

부분 건너왔고, 당시 여러 지방에 살

고 있는 아야 사람들 역시 이들의 후

예라 했다. 아찌왕이 최초에 거처를 

정했다고 하는 대방군은, 후한이220년

에 망한 후에도 18년 동안 계속 공손

강의 지배 하에 있었다. 마침내 238년

에, 위 나라가 공손강을 멸하고 대방

군을 인수했다. 한 나라가 위로 바뀐 

것이 싫어 아찌왕이 대방 땅으로 이주

를 했다면, 위가 대방을 인수했을 때, 

의당 그는 대방 땅을 떠나 예컨대 백

제로 귀화를 했음 즉 한 것이다. 당시 

백제는 고이왕(234-286년)이 다스리

고 있을 때였다. 아찌왕이 만약 238년

에 백제로 이주를 안 했다면, 그 후, 

286년에 고구려가 대방군을 공격했을 

때 이주를 했을 법도 하다. 당시 백제

는 책계왕(286-298년)이 다스리고 있

었다. 그 때에도 이주를 안 했다면, 

313년에 고구려에 의해 낙랑군이 축

출되고, 대방군도 소멸되었을 때, 백

제로 왔을 수도 있다. 만약 그 때에도 

움직이지를 안았다면, 371년에 근초고

왕(346-375년)이 평양까지 처 들어가

고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했을 때, 

한성 백제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 하

기는 이들이, 일직이 온조가 한강(漢

江) 유역에 백제를 창건할 당시 고구

려로부터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

7.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고, 훨씬 후대에 백제 땅에 정착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396년에 광개

토왕(391-413년)에 의해 한성 백제가 

유린되는 꼴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백제에 큰 애착이 없이 호무다가 세운 

야마토 왕국으로 건너 왔었을 수 있

다. 하지만 왕인의 경우나 마찬가지

로, 과연 아찌 사주가 한나라 황실 후

예인지는 지극히 의심스러운 데가 있

다. 설사 만에 하나 이들 주장이 사실

이라 하더라도, 아찌 사주와 아야 씨

족들이 (5세기 초 호무다 치세 때) 야

마토 땅에 도래했을 당시에는, 이들 

모두가 이미 오랜 기간 백제사람 노릇

을 한 후였을 것이다.  

 

日本三代實錄 卷六 淸和天皇 貞觀
四年七月 卄八日乙未 左京人 前越
後介 外從五位下 坂上伊美吉能文 
大學少允 從六位上 坂上伊美吉斯
文等九人 賜姓坂上宿禰 後漢孝靈
皇帝四代孫 阿智使主之裔 與坂上
大宿禰同祖也..右京人 中宮少屬 正
八位上 道祖史豊富 賜姓惟道宿禰 
阿智使主之黨類 自百濟國來歸也 
 
播磨國風土記 揖保郡 少宅里 本名
漢部里 土下中 所以號漢部者 漢人
居之此村 故以爲名所以後改曰少宅
者 川原若狹祖父 娶少宅秦公之女 
卽號其家少宅 後 若狹之孫智麻呂 
任爲里長...爲少宅里 風304  
 
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 牝
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亦貢... 

그런데 신찬성씨록에 기록된 (수도와 주변 5개 쿠니

의) 1,182개의 지배 씨족들의 조상들을 검토 해 보면, (“천

손 강림”원칙에 따라) 문서상으로 완전하게 “토착화”시켜

놓은 백제계 지배 씨족들을 제외하고서도, 너무나 백제를 주

축으로 하는 한국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찬성씨록의 편찬자들은, 인위적으로 왜곡을 해서라도 균형

을 맞추기 위해, 아찌 사주, 궁월군, 왕인 같이 분명하게 백

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중국(한 나라)에서 온 것으로 억지 

재분류 했다.  

신찬성씨록에 실린 1,182개 씨족 중, 335개가 코오

베쓰(皇別), 403개가 신베쓰(神別), 328개가 쇼한(諸蕃), 116

개가 기타(未定雜姓) 씨족으로 분류되어 있다. 403개의 신별

은, 373개의 천신(天神) 씨족과 30개의 땅의 신(地祇) 씨족으

로 나뉘어 있다.  

아주 내놓고 도래 씨족이라고 분류를 한 328개의 제

번 씨족의 조상은, 104개가 백제, 42개가 고구려, 9개가 신

라, 10개가 가야, 163개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런데 중국에서 도래했다는 씨족 중에는, 왕인, 궁월군, 

아찌사주 등의 후손을 포함하는 54개의 백제 계통의 씨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잡으면, 제번 중, 백제에서 도래

한 씨족이 158개로 증가되고, 중국에서 도래한 씨족은 109

개로 감소된다. 116개의 기타 미정잡성 씨족 중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출신이 (각각 18, 7, 8, 1) 모두해서 34개

가 포함되어있다.  

우리가, 야마토 왕국 초창기에 도래한 백제 왕족의 

후손을 코오베쓰(皇別)로 간주하고, 그들과 함께 도래한 비왕

족 지배층의 후손을 (하늘에서 내려 왔다는) 천신 씨족의 신

베쓰(神別)로 본다면, 신찬성씨록에 실린 1,182개의 지배씨

족 중, 한국 도래인과 직접관계가 없는 씨족은, (토착 세력

인) 땅의 신(地祇) 씨족 30개, 중국 출자 제번씨족 109개, 

비(非) 한국계 미정잡성씨 82개 등, 모두 합해 전체의 20%

도 안 되는 221개 씨족에 불과한 것이다. 

신찬성씨록 자체의 기록에 의하면, 5세기 초에 궁월

군이 이끌고 건너온 120현 하타 씨족의 수가, 5세기 후반 하

쯔세 왕 때에 와서는 18,670명에 달했다고 한다. 아찌 오미

가 데리고 온 17현의 아야 씨족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마끼 

고을(후에 타케치 고을로 개명)에 정착했으나, 그 장소가 너

무 협소할 정도로 사람 수 가 많아, 셋츠, 아후미, 하리마 등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분산 

배치 된 마을의 촌주는 거의 모두 아야 씨족 사람들이 담당

했었다.  

신찬성씨록의 편찬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규모

가 큰 하타 씨족과 아야 씨족의 출자를 백제로 그냥 놓아둘 

수가 없었다. 

 

 

(21) 호무다의 서거 

 

호무다는 [412년 봄, 73세의 나이로] 아끼라 궁 에

서 서거했다. 일본서기는 호무다가 110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고 하며, 고사기는 130세에 서거했다고 한다.  

당시 백성들은 호무다를, 야마토 땅에 최초로 국가

다운 국가를 창건한 임금이라 추앙했고, 후세에는 하찌만(八

幡)이란 이름의 군신으로 모셨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일본

열도를 정복해 통일 왕국을 수립한, 군사적 영웅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 전국에는, 2만 5천여 개의 하

찌만 신사가 (진무가 아니라) 호무다를 군신으로 받들어 모

시고 있는 것이다. 

 

又貢...二人也 又秦造之祖 漢直之
祖 及...等參渡來也 古248 
 
新撰姓氏錄 左京諸蕃上 漢  
木津忌寸 後漢靈帝三世孫阿智使主
之後也 新282  
 
新撰姓氏錄 河內國諸蕃 漢  
火撫直 後漢靈帝四世孫阿知使主之
後也 新324 
 
新撰姓氏錄 右京諸蕃下 百濟 漢人 
百濟國人多夜加之後也 新304 
 
應神 四十一年 春二月 天皇崩于明
宮 時年一百一十歲 上381 
 
崇神 十二年 秋九月 故稱謂於肇國
天皇也 上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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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무다의 야마토/벡제 사람들의 도래 

 

Fubing Based on the Equal Field System 

 

Examination System & Xianbei Aristocracy 

 

Aristocracy Ruled Liao, Jin, Yuan and Qing

 

Alien Rules Punctuated by Native Ones 

 

Unified Mainland and Yemaek Kingdoms

 

Another Claimant of Sui-Tang Successor  

 

High-sounding Titles of Chinese Officials 

 

Ordo-Tribal Army and Dual Government 

 

Mengan-Mouke Socio-Military Organization

 

Nüzhens Need No Northern Government  

 

Mongols Co-opt Turks and Assimilate Qidans

 

Mongols Rule without Buffer of Gentry Official 

 

Manchus Co-opt Mongols & Liaodong Chinese

 

Liaodong Dialect Becomes Mandarin 

 

Rule Mainland with Chinese Gentry Scholars

 

Chinese Officials Had to Learn the Manchu  

 

Try to Maintain Idealized Manchu Identity 

 

End of Tripolar East Asia, the Old Order 

 

Korean War Consolidates Newly-Born PRC

 

 

 

 

Chapter 15 begins at 391. 


